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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gree of suicidal ideat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study, based on a correlation study design, selected partic-
ipants from five middle schools by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9 to June 13, 2015 from 
the 427 participants includ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 Win 20.0.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self esteem,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r=-.47, p<.001) and social support(r=-.45, p<.001), while being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r=.64,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can increase the risk of suicid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middle school students are 
also important resources for reduce depression and suicid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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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지속적인 슬픔, 절망감, 상실감, 무력감과 같은 감정

을 느끼거나,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 의사결정의 어려움, 불

면, 원인불명의 증상과 자살 생각 등의 다양한 징후를 보인다

[1].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의 DMS-5에 제시된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에서도 죽음에 대

한 반복된 생각,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된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특정 계획이 포함된다[2]. 우울은 자

살을 예측하는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이며[3], 자살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우울 상태이고 더욱이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이 정상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4배 가량 더 높다[4]. 이

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도 우울과 자살은 강한 상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이 자살의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이다[5]. 

청소년기의 우울은 빈번한 정신건강문제이며, 자살로 사망

한 청소년의 절반이 우울 상태였다고 보고하고 있다[6]. 질병

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른 중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2.7%로 

보고되며 이는 5명 중 1명인 셈이다[7]. 청소년기는 신체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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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변화와 심리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

기로 성취해야 할 많은 발달과업에 비해 경험적으로는 아직 미

성숙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아 우울의 위험성 또한 높아진다[5]. 하지만 청소년기

의 충동적이고 기분변동이 심한 질풍노도의 특성 때문에 우울 

관련 증상이 가려져 성인보다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 이렇듯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하여 우울의 정도를 확인하

고 선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 우울은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8]. 청소

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내면화되면 우울 감정을 경험

하게 되고, 이런 감정이 반복된 우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9].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인위적으로 마감하고자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같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며, 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안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인 생각이나 사고를 통칭하는 것으로[10], 이는 자살에 이르는 

첫 시발점이며, 자살시도와 자살률과 접하게 관련된 선행적 

요소이다. 청소년기에 자살생각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서도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11배나 증가하며,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첫 자살생각을 가진 후 4년간 자살생각이 다른 청소년

보다 4배가 많다[11].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늘어난다는 것

은 실질적으로 자살을 행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살생각의 예방이 중요하다[12]. OECD (Organiza-

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국들의 

청소년 자살률은 199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여 10대, 20대,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

위가 자살로 나타났다[13]. 따라서 자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살생각과 가장 관련된 우울과 그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을 

심화하거나 완충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14].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받은 사랑,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

족시켜주며 건강한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청

소년기의 애착형성은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로 확대되며

[5], 또래집단에서 제외될 때 소외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

런 영향력은 부모나 교사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15]. 

사회적 관계가 약할 때 과다한 스트레스가 주어진다면 우울증

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며[5], 자살생각을 높일 수 있지만, 사

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긍

정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다[15].

우울과 관련된 중요한 또 다른 내적요소는 자아존중감이다

[3].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

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며 의미 있는 존재로 믿는가를 뜻하

며, 그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잠재된 성취능

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15].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가 되고 있으며[3],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

적인 자기평가는 자살생각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16].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과 자기 신뢰

를 형성하고 선택과 행동에 자유를 가지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15]. 청소년기에는 가족과 주변 환경 이외에 자

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형성하게 된다[14]. 자아존중감은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 형성되는데, 민감하고 갈등이 많은 청

소년기에는 접한 관계인 부모, 교사, 친구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

을 미친다[15].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

살생각에 대한 연구[5], 자살생각과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12], 자살생각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효

과에 대한 연구[14],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16]

과 같이 우울과 관련하여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의 변수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으나 우울의 심화정도에 따른 결

과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지만[3,5,12,16], 자살생

각에 큰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소로 확인된 사회적 지지나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도 우울의 심화정도에 따른 영향을 세분화하

여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우울증의 중증도에 따라 이 변수들과

의 관계를 규명한다면, 그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접

근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

학생의 우울에 따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정

도를 파악하고, 중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줄이고 사회적 지

지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에 따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중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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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에 따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

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우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

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우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

중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I광역시에 위치한 중학교 5개를 편의 추

출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문 문항을 이해 및 응답가능하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

는 자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를 동의한 자

대상자의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17]. 표본 선정을 위해 효과크기 

p=.15, 유의수준은 5%, 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472명이 

산출되었다. 대상자의 설문지 작성의 미숙함과 탈락률을 고려

하여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되지 않은 67부와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응답으로 고려되는 설문지 61제외한 

534부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척도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는 우울증의 증상을 바

탕으로 우울의 정도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Beck [18]에 의해 

개발된 우울증상 척도이다. 이 척도를 Lee 등[19]이 한국판으

로 표준화를 위해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중학생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신체적 및 기타 증상들에 대한 21가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각의 문항들은 우울증의 증상의 심각도가 심화됨을 4

단계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0점에서 3점 사이의 점

수로 평가하게 되며, 총점은 0점에서 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 증상의 심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Beck [16]

이 분류를 바탕으로 우울 정도의 기준에 따라 0~9점까지를 우울

하지 않은 상태, 10~15점까지는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까지

는 중간 정도의 우울상태, 24~63점까지는 심한 우울상태로 분

류하였다. Lee 등[1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90이었다. 

2) 자살생각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Beck [18]의 SSI (Scale for Suicide Idea-

tion)을 Shin [20]의 연구에서 자가보고식으로 변형시킨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살 의도와 생각의 정도

를 3점 Likert척도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

점에서 3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Kim [21]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별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사

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

뢰도 계수 Cronbach’s ⍺는 .97~.9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 Cronbach’s ⍺=.93이었다. 

4) 자아존중감(The Self-Esteem Inventory)

자아존중감 도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아동의 자아존

중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Choi와 Jeon [2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처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

구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69~.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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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2nd
3rd

162
159
213

(30.3)
(29.8)
(39.9)

Gender Male
Female

215
319

(40.3)
(59.7)

Academic performance Low
Middle
High

145
294
95

(27.1)
(55.1)
(17.8)

Religion No
Yes

323
211

(60.5)
(39.5)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31
404
99

(5.8)
(75.7)
(18.5)

Presence of siblings No
Yes

49
487

(8.8)
(91.2)

School life satisfaction Low
Middle
High

28
263
243

(5.2)
(49.3)
(45.5)

Happiness Low
Middle
High

26
265
243

(4.9)
(49.6)
(45.5)

Parents' attention Low
Middle
High

18
186
330

(3.5)
(34.9)
(61.6)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4월 19일부터 2015년 6

월 13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선정된 I광역시 5개의 중

학교 교장선생님과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한 후 허락을 얻은 후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받았다. 각 중학교

의 보건수업시간에 보건교사와 본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연구

의 목적 및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참여 동의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응답의 비 보장과 

언제라도 참여 의사 철회의 자유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 인

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알려주고 질의를 받고, 추가 질

의가 발생할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작성하도록 하며 

설문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실시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조사

된 자료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코딩은 암호화하였으며,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이후 일정시간 이후 자료는 폐기 처리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설문지 응

답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

히 설명한 후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에 응답하여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WIN 20.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은 평균과 표준편차 및 ANOVA 분석 후, 

Scheffe ́ test를 통하여 사후 검정 하였다.

 우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학년은 30.3% 

(162명), 2학년은 29.8%(159명), 3학년은 39.9%(213명)이었고, 

성별은 남자가 40.3%(215명), 여자가 59.7%(319명)이었다. 성

적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5.1%(294명)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60.5%(323명)이었다. 경제 상태가 보통인 

학생은 75.7%(404명)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가 있는 학생은 

71.2%(487명)이었다. 학생생활의 만족도는 보통인 학생은 49.3% 

(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하는 학생은 45.5%(243명), 불만족

하는 학생은 5.2%(28명) 순이었다. 행복정도에 관하여 보통이라

고 응답한 학생은 48.6%(265명)이었으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부

모의 관심정도가 많다고 응답한 학생은 61.6%(330명)이었다. 

2.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우울하

지 않은 상태는 성별(t=-2.51, p=.012), 학교생활만족도(F=7.11, 

p=.001), 행복(F=14.06 p<.001), 부모관심정도(F=5.22, p=.00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한 우울 상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일반적 특성이 없었으나 중등 우울 상태는 성별(t= 

2.30, p=.026)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심한 우울 상태는 학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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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by Degree of Depressive State (N=5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t depressive

(n=381)
Mildly depressive

(n=86)
Moderately depressive

(n=48)
Severely depressive

(n=19) 
n (%) t or F (p) n (%) t or F (p) n (%) t or F (p) n (%) t or F (p)

Grade 1st
2nd
3rd

117 (77.2)
122 (76.9)
142 (66.7)

1.66
(.191)

22 (13.6)
21 (13.2)
43 (20.2)

0.07
(.924)

19 (11.7)
 8 (5.0)
21 (9.9)

0.35
(.704)

 4 (2.5)
 8 (5.0)
 7 (3.3)

0.70
(.511)

Gender Male
Female

162 (75.3)
219 (68.7)

-2.51
(.012)

22 (10.2)
64 (20.1)

-0.43
(.662)

23 (10.7)
25 (7.8)

2.30
(.026)

 8 (3.7)
11 (3.7)

0.08
(.932)

Academic 
performance

Low
Middle
High

112 (77.2)
217 (73.8)
 52 (54.7)

0.42
(.652)

25 (17.2)
42 (14.3)
19 (20.0)

1.55
(.218)

 7 (4.8)
25 (8.5)
16 (16.8)

0.57
(.569)

 1 (0.7)
10 (3.4)
 8 (8.4)

7.93
(.004)

Religion No
Yes

244 (75.5)
137 (64.9)

0.27
(.782)

41 (12.7)
45 (21.3)

0.92
(.358)

30 (9.3)
18 (8.5)

0.69
(.490)

 8 (2.5)
11 (5.2)

-1.12
(.277)

Economic status Lowa

Middleb

Highc

 14 (45.2)
289 (71.5)
 78 (78.8)

1.19
(.303)

11 (35.5)
65 (16.1)
10 (10.1)

2.32
(.104)

 4 (12.9)
35 (8.7)
 9 (9.1)

0.54
(.587)

 2 (6.5)
15 (3.7)
 2 (2.0)

5.56
(.015)
a＞c

Presence of 
siblings

No
Yes

 32 (68.1)
349 (71.7)

0.50
(.614)

10 (21.3)
76 (15.6)

-0.911
(.365)

 2 (4.3)
46 (9.4)

-1.28
(.206)

 3 (6.4)
16 (3.3)

1.50
(.151)

School life 
satisfaction

Low
Middle
High

  9 (32.1)
165 (62.7)
207 (85.2)

7.11
(.001)

 6 (21.4)
55 (20.9)
25 (10.3)

0.37
(.686)

 9 (32.1)
29 (11.0)
10 (4.1)

1.02
(.368)

 4 (14.3)
14 (5.3)
 1 (0.4)

5.54
(.015)

Happiness Low
Middle
High

  1 (3.8)
171 (64.5)
209 (86.0)

14.06
(＜.001)

 8 (30.8)
51 (19.2)
27 (11.1)

0.21
(.807)

10 (38.5)
32 (12.1)
 6 (2.5)

0.39
(.675)

 7 (26.9)
11 (4.2)
 1 (0.4)

1.98
(.169)

Parents' attention Lowa

Middleb

Highc

  3 (16.7)
123 (66.1)
255 (77.3)

5.22
(.006)

 5 (27.8)
33 (17.7)
48 (14.5)

0.26
(.768)

 7 (38.9)
22 (11.8)
19 (5.8)

0.66
(.519)

 3 (16.7)
 8 (4.3)
 8 (2.4)

6.39
(.009)

a, b＜c

a, b, c=Scheffé́ test.

적(t=7.93, p=.004), 경제적 상태(F=5.56, p=.015), 학교생활만

족도(F=5.54, p=.015), 부모관심정도(F=6.39, p=.009)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결과, 심한 우울 상태는 경

제적 상태가 풍족한 편보다 어려운 편이 더욱 심하였으며, 부모

의 관심이 없는 편이 보통과 관심이 많은 그룹보다 유의하게 우

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우울정도,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

존중감의 정도

대상자의 우울정도,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우울정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61점으

로 평균 7.35±7.73점으로 나타났다. 우울하지 않은 상태는 평

균 3.53±2.94점으로 나타났으며, 경한 우울상태는 12.13±1.58

점이었고, 중등 우울 상태는 19.02±2.29점, 심한 우울 상태는 

32.89 ±9.65점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최소 0부터 최대 2점

까지 범위로 평균 7.01±4.79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정

도는 최소 0부터 최대 4점까지 범위로 평균 66.65±14.13점으

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최소 1부터 최대 5점까지 범위로 

평균 108.41±17.22점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따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따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

존중감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우울정도가 심하면 자살

생각도 높았다(F=102.55, p<.001).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사

회적 지지는 낮았으며(F=39.45, p<.001), 하부요인인 친구지

지(F=33.37, p<.001), 가족지지(F=30.28, p<.001), 교사지지

(F=15.58, p<.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

났다.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F=38.73, 

p<.001), 하부요인인 총체적 자아존중감(F=29.1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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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gree of Depressive state, Suicidal Ideation, Social Support, Self-esteem (N=534)

Variables Range   M±SD  Min  Max

Depressive state
Not depressive (n=381)
Mildly depressive (n=86)
Moderately depressive (n=48)
Severely depressive (n=19)

0~3  7.35±7.73
 3.53±2.94
12.13±1.58
19.02±2.29
32.89±9.65

 0
 0
10
16
24

 61
  9
 15
 23
 61

Suicidal Ideation 0~2  7.01±4.79  0  27

Social Support 0~4  66.65±14.13 12  96

Self-esteem 1~5 108.41±17.22  2 196

Table 4.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534)

Variables

Not 
depressivea

(n=381)

Mildly 
depressiveb

(n=86)

Moderately 
depressivec

(n=48)

Severely 
depressived

(n=19) F p Scheffé́́

M±SD M±SD M±SD M±SD

Suicidal ideation  5.53±3.45  8.40±4.00 11.92±5.39 18.11±5.28 102.55 ＜.001 a＜b＜c＜d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70.20±12.93
24.24±5.28
25.97±5.62
19.98±5.21

 61.14±12.84
22.24±5.20
21.62±6.30
17.28±5.46

 55.21±11.97
18.85±5.47
19.77±6.22
16.58±4.94

 49.26±12.31
14.26±7.79
19.42±7.27
15.58±5.65

 39.45
 33.37
 30.28
 13.58

＜.001
＜.001
＜.001
＜.001

a＞b＞d, a＞c
a＞b＞c＞d

Self-esteem
Overall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Home self-esteem
School self-esteem

112.69±17.02
23.25±4.40
32.61±6.42
33.13±6.20
23.97±5.36

101.77±12.56
20.84±3.98
29.76±5.84
29.70±6.12
21.48±4.34

94.94±9.32
19.04±3.41
28.00±5.01
27.63±4.34
20.27±4.90

 86.68±10.92
17.00±4.00
23.37±6.56
25.53±6.56
20.79±6.66

 38.73
 29.16
 22.13
 23.98
 12.22

＜.001
＜.001
＜.001
＜.001
＜.001

사회적 자아존중감(F=22.13, p<.001), 가정 자아존중감(F= 

23.98, p<.001), 학교 자아존중감(F=12.22, p<.001)에서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결과에서는 자

살생각, 사회적 지지와 그 하부요인인 친구지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우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우울,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울은 자살생각

(r=.64, p<.001), 가족지지(r=-.96, p<.001)와 강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r=-.47, p<.001), 사회적 지지

(r=-.45, p<.001), 친구지지(r=-.42, p<.001), 총체적 자아존

중감(r=-.42, p<.001), 가정 자아존중감(r=-.38, p<.001), 사

회적 자아존중감(r=-.37, p<.001)과는 중간정도의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교사지지(r=-.28, p<.001), 학교 자아

존중감(r=-.26, p<.001)과는 약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우울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자살

생각,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중학

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우울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의 

결과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별, 학교생활만족도, 행

복, 부모관심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등 우

울 상태에는 성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심한 우울 상태에는 학

교성적, 경제적 상태, 학교생활만족도, 부모관심정도의 일반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결과, 심

한 우울 상태에서는 경제적 상태가 풍족한 편보다 어려운 편이 

더욱 심하였으며, 부모의 관심이 없는 편이 보통과 관심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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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s among Study Variables (N=534)

Variables
SI

SS SE
SS FR FA TE SE OV SO HO SC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D .64
(＜.001)

-.45
(＜.001)

-.42
(＜.001)

-.96
(＜.001)

-.28
(＜.001)

-.47
(＜.001)

-.42
(＜.001)

-.37
(＜.001)

-.38
(＜.001)

-.26
(＜.001)

SI 1 -.41
(＜.001)

-.36
(＜.001)

-.36
(＜.001)

-.25
(＜.001)

-.44
(＜.001)

-.40
(＜.001)

-.37
(＜.001)

-.42
(＜.001)

-.12
(.008)

SS 1 .93
(＜.001)

.82
(＜.001)

.75
(＜.001)

.69
(＜.001)

.61
(＜.001)

.63
(＜.001)

.60
(＜.001)

.24
(＜.001)

FR 1 .53
(＜.001)

.47
(＜.001)

.61
(＜.001)

.52
(＜.001)

.65
(＜.001)

.42
(＜.001)

.22
(＜.001)

FA 1 .40
(＜.001)

.56
(＜.001)

.50
(＜.001)

.45
(＜.001)

.62
(＜.001)

.11
(.014)

TE 1 .49
(＜.001)

.44
(＜.001)

.40
(＜.001)

.39
(＜.001)

.26
(＜.001)

SE 1 .83
(＜.001)

.81
(＜.001)

.80
(＜.001)

.34
(＜.001)

OV 1 .79
(＜.001)

.71
(＜.001)

.75
(＜.001)

SO 1 .64
(＜.001)

.68
(＜.001)

HO 1 .69
(＜.001)

D=Depression; SI=Suicidal Ideation; SS=Social Support; FR=Friend support; FA=Family support; TE=Teacher support; SE=Self-esteem; 
OV=Overall self-esteem; SO=Social self-esteem; Home HO=self-esteem; SC=School self-esteem.

은 그룹보다 유의하게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와 

중등 우울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질병관

리본부에서 보고한 청소년 조사결과 중학교 남학생은 23.1%, 

여학생이 27.7%로 여학생의 우울이 더 많은 통계결과를 보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7]. Park [5]의 연구결과에서는 우울은 경

제수준과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부정적인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직접

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바람직한 부모의 관심

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진로

결정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낮춰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Jang [2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속한 가정 분위기가 화

목하지 못하면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는 갈등상황에서 벗어나

고 싶어 자살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긍정적 가족

환경의 경험이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자신

감을 갖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25]. 따라

서 중학생의 우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

모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효과적인 부모관심을 위해서는 부

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긍정적인 부모자

녀관계 경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으므로[8,26], 자살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 중학생의 우울 감정

을 유발하는 사건과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감정을 조절하도

록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과 정서관리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우울과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사후 검사 결과에서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점점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은 우울이며, 낮은 우울상태일 경우 

자살생각의 수준도 낮았다는 Lee 등[23]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또한 우울 증가가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Choi와 Jang 

[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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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되면 우울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감정이 반복되고 

쌓이면 우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현실 도피나 충동적인 문

제해결방식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메타분석 한 Hong 등[12]의 연구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우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평균 7.35점이

었고, 그 중 우울하지 않은 상태의 학생은 평균 3.53점으로 

71.35%로 과반수를 넘었다. 경한 우울 상태는 평균 12.1점으

로 16.10%, 중등 우울 상태는 평균 19.02점으로 8.99%, 심한 

우울 상태는 평균 32.89점으로 3.56%를 나타내었으며, 이들 세 

군은 우울이 관찰되는 군으로 대략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Noh [27]의 연구에서는 심한 우울 

상태가 18.5%로 조사되어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Park과 Noh [27]는 심한 우울 상태의 학생의 경우에는 소수이

지만 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기에 이

들의 발견과 이들 만을 위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우

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과 우울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상담과 적절한 중재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그에 따른 하부 요인인 친구지지, 가족

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에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가 

우울과 직접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25]와 동일한 결과이다. Park 등[28]의 연구결과

에서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심하면 심할수록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울과 불안을 증가를 

초래하며 우울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직 자아정

체성이 미숙한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의사에 대한 확신이 부족

하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두렵기 때문에 부모나 친구의 관계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아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에서의 사회적 지

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친구지지의 사후 

검사 결과에서 우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친구지지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친구관계 속에서 소외감, 열등

의식, 따돌림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 더욱 심

각해질 수 있다[29].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

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집단따돌림 경험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적응문제가 우울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켜 자살 생각

을 경험하기 때문에[8] 사회적 지지가 취약한 경우 청소년 자

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Kim

과 Park [8]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살생각

을 많이 하며, 남학생은 우울, 따돌림,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여학생은 우울, 따돌림,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가족지

지, 교사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친

구관계는 자아개념발달과 문제해결능력 함양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달해야 한다[25].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동아

리 활동과 협동학습을 통하여 중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예방하

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교과과정 

속에서 중학생이 타인과의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훈련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하부요인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

적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 [30]의 연구에서는 우울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고, Park 등[2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

이 낮았다. 우울 감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많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이 미숙한 중학생에게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

할 수 있어 자아존중감이 감소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아존중

감은 청소년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스스

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처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8], 중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16] 긍정적

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중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

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처

방법을 습득하여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부

정적 정서 상태인 우울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시킬 수 있도록 

가족이나 학교,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의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측면에서는 가족으로부

터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가족 단위의 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성취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협동

학습, 또래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정신보

건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에 자살에 대한 인식제고

와 성별에 따른 정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I 광역시의 5개 학교에서 임의편의

표본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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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학생의 우울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존

중감,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조사하지 않은 점이다. 추후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우울에 대한 다양

한 영향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우울을 우울하지 않는 상태, 경한 우

울 상태, 중등 우울 상태, 심한 우울 상태로 네 단계 나누어 파

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우울정도가 심하면 자살생각도 높았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우울은 자살생각, 가족지지와 강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친구

지지, 총체적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

감과는 중간정도의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교사지지, 학교 

자아존중감과는 약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우울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관심이 더

해진 프로그램 및 교육책의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심한 우울 상태의 학생의 경우에는 극히 소수

를 차지하므로 이들의 발견과 이들만을 위한 집중적이고 효과

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일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5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다 일반화

된 결과를 위하여 전국적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확대 조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 변수들 간의 차이 검정 및 상관관계

를 파악에 그쳤으나, 변수들 간의 다양한 요인과 경로 검증을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의 규명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중학생의 우울과 자살생

각을 줄이고,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 검증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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